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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인 가족결속력과 개인요인인 자기효능감 간

의 관계를 설정한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주요 변수들 간의 경

로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결속력은 청소년기 학교적응력에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기

효능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가족결속력 강화와 자기효능감 증진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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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sociations among family cohesion,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ce. This study investigated these interrelationship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indicated that family cohesion had effects on school 

adjustment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self-efficac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results imply that family cohesion and 

self-efficacy need to be emphasized as a strategy to improve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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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은 대부분의 학령기 아동과 청

소년들이 직면하게 되는 주요한 도전 및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99.9%의 중학교 진학률과 99.7%의 고

등학교 진학률을 보이고 있는[1] 우리나라 아동 및 청

소년의 경우, 대부분이 일상생활의 상당한 부분을 학교

에서 보내게 되며, 따라서 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학습이 발달과업 수행에 핵심적이면서도 광범위한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적응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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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강 및 발달과 관련된 학문적, 실천적 분야에서 주

요한 관심 주제가 되어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

들이 많다는 조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학업중단 청소년이 매년 6∼7만 명에 이르며, 

학업이나 교우관계의 어려움,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 

학교부적응이 이러한 학업중단에 대한 주요한 원인 가

운데 하나라고 밝히고 있어[2][3] 이에 대한 관심이 지

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

지적, 정서적, 사회적 학습의 양과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학교생활에의 적응은 아동 및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뿐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삶에서도 주요

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학교적응

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혀내고, 이러

한 요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생활에의 적응은 개인적 특성과 사회환경의 상

호작용에 의하여 다양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청

소년에게 있어서 가장 밀접한 환경인 가족과 청소년 개

인의 특성은 더욱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

으로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시기로 

알려져 있으나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기에도 가

족은 여전히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4], 부모와의 결속력

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6]. 이러

한 맥락에서 청소년기 학교적응에 대한 부모 및 가족 

요인의 중요한 역할 역시 최근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바 있다. 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Xia 등[7]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학교적응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소년기에

도 여전히 부모 및 가족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지지되었다. 한편, 청소년기 적응과 관련된 일부 

연구자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적응에 대한 개인 및 환경 

요인 간의 복합적인 관련성이나 상호작용이 고려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8], 이후 청소년

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환경 요인 모두를 확인

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환경요인과 개인요인 간의 관계

를 함께 고려하는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9][10].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 요인으로서 가족결속력, 

그리고 청소년 개인 요인으로서 자기효능감에 주목하

였다. 

써컴플렉스(circumplex model) 모델을 제시한 Olson 

등[11]은 가족결속력이 청소년기 전후와 청소년기 동안 

일생을 통틀어 또래 집단이나 어떤 다른 사회구조가 대

신해줄 수 없는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즉, 가족이 제공하는 결속감은 기본적인 주요 집단에 

대한 동일시를 가능하게 해줄 뿐 아니라 정서적, 지적, 

신체적 친밀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다[11]. 최근 수행된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족관계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후기 청소년기의 가족결속력

에 대한 예측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기의 건강한 

발달 및 적응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도 하였다[12]. 한

편,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이러한 가족결속력은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적, 교육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공격성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에 대하여는 보호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

었으며[13], 이와 맥을 같이 하여 학교생활에서의 적응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다

[14-16]. 그런데 이와 같이 가족결속력이 청소년의 다

양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밝힌 연구들은 많이 수행되어온 반면, 왜 이러한 관

계가 존재하는지, 즉, 가족결속력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매개요인을 밝힌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가족 

요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은 청소년기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함의를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

측된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확인되어 온 

가족의 긍정적 특성이 어떠한 측면에서 청소년에게 영

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그러한 측면을 강

화시킬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족

의 중요성이 더 많이 강조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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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적응 및 발달과 관련하여 가족 특성이 어떠한 매

개요인을 통하여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이러한 측면을 청소년

에 대한 개입에 반영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결속력이 어떠한 

매개변인을 통하여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청소년 개인 요인인 자

기효능감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자기효능감이 가

지는 학교적응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및 가족결속력과

의 관련성 때문이다. 학교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에 대하

여 메타분석을 실시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기효능

감은 학교적응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17][18], 일부 연구들을 통

하여 이러한 자기효능감이 가족결속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19-21] 가족결속력과 학교적응 사

이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되어 온 양상을 보인

다. 즉, 학교적응에 대한 다양한 영향요인 분석

[17][22][23], 매개효과 검증[20][24-26], 종단자료를 이

용한 분석[26][27] 등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많은 발

전을 해왔으며,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더 세부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의 발판이 마련되어있다. 하지만, 청소

년기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보호효과를 가

지는 것으로 확인된 가족결속력이 청소년 개인의 어떠

한 긍정적 특성을 강화시킴으로써 그러한 효과를 가지

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 단, 

일부 선행연구들의 경우, 가족결속력이 포함된 가족요

인과 자기효능감 또는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

으나[19][20] 가족결속력 뿐 아니라 가족적응력이나 의

사소통, 문제해결능력 등을 포함하여 분석한 한계가 존

재한다. 특히 가족적응력의 경우, 비선형적 성격으로 인

하여 가족기능 측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된 바 있어

[28] 이를 하나의 가족요인으로 분석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가족결속력과 의사소통이나 문제해결

능력 등 다양한 가족요인을 하나의 요인으로 처리하여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경우에도 

도출된 영향력이 어떠한 가족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확

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다양한 특성 가운데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청소년기 적응에 대한 보호효과가 

확인된 가족결속력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보다 정확한 영향력을 확인함

과 동시에 청소년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보다 구체

적인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

교적응에 대한 개인요인 가운데 그 영향력이 검증되었

으며, 가족결속력과의 관련성도 일부 보고된 바 있는 

자기효능감에 초점을 맞추어 자기효능감이 가족결속력

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지 실증적인 검증을 하였다. 단,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성별, 학교급(초등, 중등, 고

등), 가족의 경제적 수준 등[16][22][29][30]을 통제한 후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가족결속력과 학교적응  
학교적응이란 아동 또는 청소년이 학교를 긍정적으

로 지각하고, 교실에서 편안하게 느끼며, 학교에서의 활

동에 참여하고, 학업을 따라가는 정도 등을 의미한다

[31]. 또한 Perry와 Weinstein[32]은 학교적응은 교실에

서의 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요구에 대한 적응을 포

함하며, 이러한 영역을 가로지르는 특정한 능력 개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다차원적 과업이라고 개념화하였

다. 이와 같이 학교적응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들마다 

다르게 제시되고 있으나 사회적, 학업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발성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서의 전반

적인 적응과 성공이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33][34]([35]재인용). 즉, 학교환경에 적응함에 있

어서 사회적, 학업적으로 성공적인 아동 또는 청소년을 

학교에 적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생태학적 발달모델에 의하면, 청소년은 가족이

나 학교와 같은 미시 환경체계와 상호작용하면서 발달

하게 된다[36]. 이러한 모델에 의하면, 환경체계는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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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한 체계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 관련 연구들은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서의 가족의 주요한 역할에 주목해왔다

[5][37]. 이러한 역할 중에서도 가족역동, 특히 부모-자

녀 관계는 아동 및 청소년의 적응에 있어서 가장 강력

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38]. 가족결속력은 이러한 가족역동의 한 차원으로서, 

가족 성원들 간에 느끼는 친밀감의 정도[39] 또는 지지

적, 양육적, 애정적인 가족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40]을 

의미한다. 그동안 보고되어 온 여러 선행연구들에 의하

면, 이러한 가족결속력은 청소년기 발달에 대한 주요한 

영향요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 신체적, 정

신적 건강[41][42], 심리사회적 적응[43], 불안 및 스트

레스[44], 내재화 및 주의력 문제[45] 등과 밀접한 관련

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다. 이와 같이 가족결속

력은 아동 및 청소년기 건강 및 적응과 유의한 관련성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예측에 대한 실증적 

근거들을 제시해주는 관련 연구들 역시 다음과 같이 보

고되고 있다. 

먼저, 가족결속력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하

여 보호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

으로 최근 이루어진 Moreira와 Telzer[46]의 종단연구

에 의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족결속력이 증가할수

록 우울증상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

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가족결속력의 보호효

과가 종단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또 다른 McKelvey 등[47]의 연구에서도 가족결

속력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하여 부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소년기 적응에 긍정

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Plybon

과 Kliewer[48]는 고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8∼12세 사

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속력이 강한 

가족의 청소년일수록 행동문제 수준은 낮다고 보고하

였다.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행에 대한 

가족결속력의 보호효과 역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확

인되었다[49-51]. 이 가운데 특히 Church 등[49]은 대규

모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족결속력과 청소년기 비행 간

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가족결속력이 

강할수록 비행 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가족결속

력이 청소년기 부적응 문제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

한다는 것을 실증으로 검증하였다. 이와 같이 가족 성

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하는 가

족결속력은 청소년기의 다양한 부적응 문제, 즉, 비행이

나 행동문제 등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학교현장과 좀 더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요인들에 대한 가족결속력의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들 

역시 보고되었는데, 즉, 가족결속력은 학업성취[52], 무

단결석[53], 규칙위반[15]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을 검증한 

국내 연구들 역시 일부 보고된 바 있다. 조미형과 이정

은[26]의 연구에 의하면, 긍정적인 부모와의 관계가 학

교적응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최정아[27]의 연구에서는 가족결속력의 요소를 

포함하여 측정된 부모지지 변인이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영향은 종

단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명심과 장경문[25]의 연구에 의하

면, 가족건강성의 하위차원인 질적 유대감이 학교적응

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이현아와 최인숙[23]의 연구에서도 가족결속력이 

학교적응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가

족결속력의 영향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있어서 

다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권순용[24]의 연

구에서도 가족결속력이 포함된 가족기능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성화 등[20][54]의 연구에서 역시 가족성원 간의 유

대, 즉, 가족결속력이 포함된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가족결속력은 청소년기 학교적응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쳐 지지적, 애정적인 가족 간의 상호작

용이 강한 가족의 청소년들일수록 학교생활에 대하여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내외의 다수 연구들은 

청소년의 학교적응 증진에 대한 가족결속력의 역할에 



청소년기 가족결속력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171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가

운데 많은 연구들은 직접적인 학교적응 변인을 측정하

지 않았거나 가족결속력과 적응력 또는 가족 간의 의사

소통 등 다양한 차원의 가족기능을 포함하여 하나의 변

인으로 측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결속력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가족기능이 학교적응

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가족결속력과 적응력 개념을 함께 제시한 써컴플렉스 

모델에 대한 논의와도 맥을 같이 한다. 가족결속력은 

써컴플렉스 모델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서, 가족결속력 

수준과 자녀의 적응 간의 관계는 선형(linear)이 아니라 

곡선적 관계(curvilinear relationship), 즉, 너무 약하거

나 강한 결속력은 모두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되었었다[55]. 하지만, 이러한 비선형 관

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56][57], Reichenberg 등[58]의 연구에서도 가족결속력

이 강할수록 자녀의 심리적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결속력이 강할수록 심리적 부적응 수준이 

높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논

란과 관련하여 가족결속력의 선형성을 뒷받침하는 국

내 연구 역시 보고된 바 있는데, 가족 결속력 및 적응력 

척도의 선형성에 관한 실증적 검증을 실시한 김득성과 

김수연[28]에 의하면, 가족결속력은 선형적 성격을 가

지는 반면, 가족 적응력은 선형적 요소와 비선형적 요

소가 섞여 있어 하나의 척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결속력 척도는 선형적이며 가족기능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으나 적응력 척도는 일관성이 낮

아 가족기능 측정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p8). 

즉, 가족결속력은 강할수록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가족적응력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련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가족기능 가운데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그러한 

선형관계에 대한 가정이 적절한 가족결속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2.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데 필요한 행

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의미하는데

[59](p.193),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청소년기의 다양한 

발달 및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연구되어왔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비행[60], 우울 및 불안[60][61], 스트레스[60] 등의 수준

은 낮은 반면, 심리적 적응[62]이나 만족감 또는 안녕감

[63][64]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기효

능감의 긍정적 역할을 검증한 Ma 등[63]의 최근 연구

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주관

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적응에 대한 자기효

능감의 긍정적 영향 뿐 아니라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에 

대한 영향 역시 보고되었는데, 먼저, 자기효능감은 학교 

현장에서의 인내력, 끈기, 성취[65], 그리고 학업수행 및 

인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6]([67]재인용). 12∼16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

로 수행된 Hoeltje 등[62]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

이 높을수록 학업성취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상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실제적

인 학업기능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또

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Roeser 등[68]의 연구에

서도 학업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일 중학생들을 대

상으로 수행된 Schnell 등[69]의 연구에서 역시 자기효

능감이 학업수행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관련성은 시험불안 정도와 관계없이 모두 유의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후기 청소년을 대상

으로 수행된 Chemers 등[67]의 연구의 의하면, 자기효

능감은 학업수행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직접적으

로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적응에도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학업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영향

은 과거의 성적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통계적으

로 유의하여 성적과 같이 객관적으로 측정된 변수를 능

가하는 예측력을 보여주었다. 요컨대, 어떠한 결과를 야

기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이 강할수록 

학업 수행이나 성취 수준이 높으며, 시험불안이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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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과 같이 학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

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학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긍정적 효과는 여전히 유지되었는데, 이는 학교적응에

서의 핵심적 차원인 학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강한 긍

정적 영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보호효

과는 국내연구들을 통해서도 보고되었다. 1991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석․박사학위논문 및 학

술지에 게재된 학교적응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

석을 실시한 이지언 등[17]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

감(r=.516)은 큰 상관관계를 가지는 예측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정윤정과 임선아[18]

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339로 중간 이상의 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긍정적 효과는 이미 다수의 연구들

을 통해서 검증된 것으로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

들일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 역시 높다는 것이 실

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높은 자기효능감은 부정

적인 정서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하며, 삶에 대한 만족감

이나 행복감을 더 증진시키는 등의 핵심적인 보호 기능

을 수행할 뿐 아니라[70], 이용가능한 자원에 대한 지각

에 영향을 미치고, 도전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스트레

스를 감소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67].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학교적

응에 대한 개인 영향요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그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

였다. 

3. 가족결속력과 자기효능감
청소년의 건강한 적응은 기능적인 청소년 개인의 특

성과 지지적인 가족기능, 그리고 외부 지지체계의 상호

작용 등을 통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보효요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6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

에 대한 가족요인, 즉, 가족결속력이 어떠한 과정을 통

하여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밝히고자 청소년 개인요

인으로서 자기효능감에 주목하였다. 생태학적 관점에 

의하면, 가족과 같은 환경 요인은 청소년의 학교적응 

뿐 아니라 개인 요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35], 이러한 설명과 맥을 같이 하여 청소년의 자

기효능감은 가족요인, 특히 가족결속력으로부터 영향

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자기효능감은 일상적인 문제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신념이라고 정의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매일 매일의 일상생활을 공

유하는 가족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특히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으로 추론된다[62]. 이러한 자기효능감에 대

한 가족의 역할을 검증한 실증적 연구들이 일부 확인되

고 있는데, 먼저, 9∼12세 사이의 라틴계 미국 청소년들

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Leidy 등[21]의 연

구에 의하면, 가족결속력이 다음 해의 자녀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향상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특히 이전 시점의 가족결속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도 그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족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청소년들일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족결속

력이 자기효능감에 대한 주요한 예측요인임을 실증적

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특히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기 때문에 가족결속력과 자기효능감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북지역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조사한 양점도와 박영국[19]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결속력과 적응력이 포함된 가족요인이 자기효능감

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지역 초기 청소년 3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성

화 등[20]의 연구에서도 가족성원 간의 유대, 즉, 가족

결속력이 포함된 가족건강성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

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들은 가족결속력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강

화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결속

력이 강한 가족 내에서는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다

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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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더 용이할 수 있고, 가족 내에서의 기능적 

행동에 대한 모델링 역시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일상생

활에서의 문제나 도전을 해결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

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21]. 

이러한 자기효능감에 대한 가족결속력의 영향과 더

불어 앞서 제시된 학교적응과의 관련성도 함께 고려하

면, 자기효능감은 가족결속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

향을 매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자기효

능감의 매개효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 역시 일부 보고

된 바 있다[20][21]. 하지만 이렇게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은 가족결속력이 아닌 다양한 차원들이 포함된 

가족건강성의 효과를 검증하였거나 학교적응이 아닌 

보다 일반적인 적응과 관련된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가

족결속력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학교적응 간의 고유한 

관계를 정확하게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보호적 가족요인 가운데 가족

결속력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가족결속력이 자기

효능감을 통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가족결속력의 개념을 제공한 써컴플

렉스 모델[55]과 자녀의 적응에 대한 가족결속력의 긍

정적 영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57][58], 그리고 자기효

능감의 개념을 제공한 사회학습이론[59]과 가족결속력 

및 학교적응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보고한 관련 선

행연구들[17-21]에 근거하여, 가족결속력이 자기효능

감과 학교적응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 

역시 학교적응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

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써컴플렉스 모델에 의하면, 가족결속력은 가족 성원

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하며, 격리

(disengaged), 분리(separated), 친밀(connected), 밀착

(enmeshed)의 4가지 수준으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분리와 친밀 수준은 자녀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만 격리와 밀착 수준은 모두 자녀의 적응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어져 왔다[55]. 하지만 

이후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가족결속력은 강할수록 자

녀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져

[28][56-58]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형적 성격을 반영

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Bandura의 사회학

습이론[59]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어렵고 힘든 상황

에서의 노력과 인내 정도에 영향을 미쳐서 어떠한 행동

을 선택할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일지, 그리고 스

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을 기

울일지 등에 대한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청소년기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학교적응에 대하여 이러한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0 한국청소년건강실태조사(Korean Survey on the 

Health of Youth and Children in 2010)[71]를 통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생과 중·고등

학생 9,844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

모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자의 51.4%

는 남학생이었으며, 48.6%는 여학생이었고, 초등학생은 

27.0%, 중학생은 33.1%, 고등학생은 40.0%를 차지하였다.

3. 측정도구
3.1 학교적응
본 연구에서는 2010 한국청소년건강실태조사에서 사

용된 문항들 가운데 학교적응과 관련된 ‘수업 내용 이

해’, ‘수업 내용 정리’, ‘수업 시간의 집중도’, ‘학교규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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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학교시설이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5개 문항을 

이용하여 학교적응수준을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31이었다.

3.2 가족결속력
본 연구에서는 2010 한국청소년건강실태조사에서 사

용된 문항들 가운데 ‘가족이 서로 아끼는 정도’,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는 정도’, ‘가족이 힘들 때 

의지가 되는 정도’, ‘가족의 친밀도’, ‘가족의 상호 관심 

정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5개 문항을 이용하여 가족

결속력을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Cronbach’s α)은 .921이었다.

3.3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2010 한국청소년건강실태조사에서 사

용된 문항들 가운데 ‘일 처리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 등

을 묻는 3개 문항을 이용하여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

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45

이었다.

3.4 통제변수: 성별, 학교급, 가정의 경제수준
본 연구에서 가정의 경제수준은 7점 척도로 측정한 

연속변수로, 성별은 남=1, 여=0, 그리고 학교급은 초등

학교를 기준집단(0)으로 중학교(1)와 고등학교(1)에 대

하여 각각 더미 코딩(dummy coding)하여 분석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족결속력, 자기효능감, 학

교적응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는 잠재변수를 

규정하기 위한 측정모형의 개발과 잠재변수들 간의 관

계에 대한 설정이 포함되는데, 측정모형은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것으로서[72], 본 연

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모형을 분석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 검증을 위하여 구조

방정식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유의한 경로

를 확인하였다. 구조방정식은 측정오차를 통제할 수 있

으며, 매개변수의 사용이 용이하고, 이론 모형에 대한 

통계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73]. 이

러한 장점을 가지는 구조방정식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1)

, (2)

. (3) 

(1)은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는 

내생변수의 vector, 는 외생변수의 vector를 나타내며, 

는 내생변수 간의 효과, 는 외생변수가 내생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계수행렬, 그리고 vector 는 

방정식의 오차항을 의미한다. (2)와 (3)은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요인분석적인 측정모

형으로서, vector y는 내생변수의 측정변수, vector x는 

외생변수의 측정변수이며, 계수행렬  는 y와 내생변

수 와의 관계를, 그리고  는 x와 외생변수 와의 관

계를 의미하며, vector 와 는 측정오차를 나타낸다

[74]([75] 재인용). 이러한 방정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모

형의 수식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적응가족결속력자기효능감         (4)
자기효능감가족결속력                    (5)
    가족결속력                          (6) 
    자기효능감                          (7)
    학교적응                           (8)

(4)와 (5)는 본 연구모형의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방정식으로서, 와 는 외생변수인 가족결속

력의 회귀계수, 는 내생변수인 자기효능감의 회귀계

수, 그리고 와 는 방정식의 오차항을 의미한다. (6)

∼(8)은 측정모형을 나타내는 식으로서, (i=1∼5)는 

가족결속력의 측정변수들, (j=1∼3)는 자기효능감의 

측정변수들, (k=1∼5)는 학교적응의 측정변수들이

며, 는 각 측정변수들의 요인부하량, 그리고 

는 각각의 측정오차들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구성된 구조방정식 모형은 AMOS 20.0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의 추정방

법으로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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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1 sa2 sa3 sa4 sa5 fc1 fc2 fc3 fc4 fc5 se1 se2 se3
sa1
sa2 .847**

sa3 .828** .843**

sa4 .698** .772** .711**

sa5 .680** .722** .692** .727**

fc1 .657** .688** .660** .634** .605**

fc2 .594** .623** .597** .575** .549** .878**

fc3 .604** .581** .573** .536** .525** .814** .835**

fc4 .592** .620** .594** .555** .530** .821** .824** .845**

fc5 .525** .535** .527** .493** .483** .750** .769** .801** .808**

se1 .569** .598** .592** .536** .511** .644** .617** .559** .583** .515**

se2 .556** .605** .561** .542** .517** .629** .603** .547** .590** .503** .812**

se3 .488** .514** .493** .460** .439** .553** .530** .497** .518** .473** .715** .723**

M 3.06 2.68 2.59 2.95 2.83 3.14 2.95 3.03 3.19 3.09 3.03 2.87 2.80
SD .683 .763 .774 .716 .738 .726 .840 .771 .744 .789 .684 .720 .729
왜도 -.594 .008 .064 -.437 -.378 -.668 -.423 -.554 -.745 -.643 -.540 -.302 -.302
첨도 .838 -.468 -.447 .233 .050 .503 -.457 .062 .420 .060 .693 -.031 -.038

 ** p<.01 
주)sa1-sa5:학교적응 측정문항, fc1-fc5:가족결속력 측정문항,se1-se3:자기효능감 측정문항

표 1.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결과        (n=9,844)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또한 가족결속력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실시하

였으며,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 
 (9) 

(9)에서 a와 b는 회귀계수, 그리고 SEa와SEb는 표준

오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76], 본 연구모형에서의 a는 

가족결속력의 회귀계수, 그리고 b는 자기효능감의 회귀

계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SPSS 20.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

였다. 

Ⅳ.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기초통계 결과 
본 연구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 

평균 및 표준편차 등과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왜

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

상분포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

잠재변수 경로 b  SE t

가족
결속력

→ fc1 1.000 .850
→ fc2  1.139*** .837 .012 95.314
→ fc3  1.123*** .899 .011 103.132
→ fc4   .989*** .821 .011 89.028
→ fc5   .984*** .770 .011 86.932

자기
효능감

→ se1 1.000 .775
→ se2  1.043*** .768 .009 52.103
→ se3  1.053*** .766 .012 46.339

학교적응

→ sa1 1.000 .753
→ sa2  1.080*** .728 .007 60.771
→ sa3  1.131*** .751 .008 57.269
→ sa4    .807*** .579 .010 46.897
→ sa5    .812*** .566 .010 47.913

X2(df;p)=428.753(52;.000) TLI=.991 CFI=.995 RMSEA=.027
 *** p<.001 

표 2. 측정모형 분석결과

2. 모형 검증
2.1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1 왜도가 2보다 크거나 첨도가 7보다 큰 경우(일반적인 통계 패키지에

서는 3을 뺀 4보다 큰 경우)가 아니면 추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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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2, 잠재

변수로부터 각 측정변수들로의 경로가 모두 유의도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구조모형 분석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잠재변수, 즉, 가족결속력, 자

기효능감, 그리고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

여 [그림 2]와 같이 구성된 구조모형에 대하여 구조방

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001. 표준화계수. 오차항 및 통제변수경로 생략. 
 

그림 2. 구조모형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로계수를 살펴

보면, 가족결속력은 자기효능감(β=.430, p<.001)과 학

교적응(β=.255, p<.001)에 각각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며, 자기효능감 역시 학교적응(β=.432, p<.001)

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3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족결속력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 사이의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결속력이 

2 TLI와 CFI는 .95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되며[78][79], 

RMSEA는 RMSEA<.05 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RMSEA<.08이

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 RMSEA<.10이면 보통 적합도

(mediocre fit), RMSEA>.10이면 나쁜 적합도(unacceptable fit)를 나

타낸다[80].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학교적응에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함으로써 가족결속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보호효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

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가

족결속력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로  p

가족결속력 → 자기효능감 → 학교적응 22.248 .000

표 3.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3. 주요 결과 분석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가 의미하

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성원들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하게 느끼는 청소년들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고, 학교적응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과 학교적응에 대한 이러한 가족결속력의 영향은 선행

연구들[15][19-21][23-25][52][53]에서도 확인된 바 있

어 본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리고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

력 향상을 위한 개입 시 청소년의 삶에 있어서의 가족

의 주요한 역할과 부모의 참여에 대한 고려가 적극적으

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 즉,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학

교적응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에 

대한 청소년 개인요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이 가지는 이

러한 긍정적 영향은 국내에서 보고된 메타분석 연구들

[17][18]을 통해서도 그 효과크기 측면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적응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기효

능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며, 이러한 결과

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위한 상담 또는 개입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함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

족결속력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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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족결속력이 청소년의 학교적응력 향상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영향은 자기효능감 강화

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

한 결과를 통하여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자기효능감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며,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서 가족에 대한 개입 및 지원을 

통하여 가족결속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뒷받침되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청

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결속력, 자기효능감, 그리고 학교

적응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관계에서 자기

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결속력의 영향을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매개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수행된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주요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결속력과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이러한 가족 및 개인 요인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함을 경험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한 본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적응력을 강화

시키기 위하여 가족결속력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적응은 학

업적 차원 뿐 아니라 청소년의 발달적 차원에서도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위하여 학업적 측면에서의 과업 수행 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사회적 차원에서의 적응에도 관심

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의 학교적응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청소년기 가족결속

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된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변화와 독립의 시도가 이루어지는 청소

년기에도 여전히 가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 가족을 

포함하는 개입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청

소년의 학교적응력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는 가족에 대한 고려와 참여가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위한 실천적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에 가족 관점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를 위해서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에게 가족 체

계와 기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이나 훈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의 개입에 가족이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존

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청소년의 가

족 관계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이를 개입에 반영하는 

것 역시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으로서 가족요인인 가족결속력과 

개인요인인 자기효능감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본 연구에서

는 횡단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관련 변인

들 간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데 있어서는 한계

가 존재한다. 추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에 대

하여 종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인과관

계를 명확하게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주요 예측요인

으로서 가족 및 개인 요인의 관계만 검증한 한계 역시 

존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주요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래 및 교사 요인 역시 포함하

여 검증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예측요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

구에서는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제한적

인 문항으로 각 변수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진 한계 역

시 존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각 변수에 대한 보다 포

괄적이고 정확한 측정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검증된 모

형에 대한 재확인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다른 연구들과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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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성 및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학교적

응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가족결속력의 고유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

을 가진다. 즉, 가족결속력을 다룬 선행연구들의 경우, 

선형 관계를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된[59] 가족적응력

과 함께 측정하였거나 가족의사소통이나 문제해결능력 

등 상이할 수 있는 하위차원들을 통합하여[20] 분석한 

한계가 존재하는 반면, 본 연구는 가족결속력의 고유한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가족결속

력과 학교적응 사이에서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관련 연구들은 다수 보고된 반면

[20][21][67], 직접적으로 이러한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

증한 연구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가족결속력과 학교적응 간의 관

계를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개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는 차별성을 가진다. 셋째,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주요 변수들 간의 관

계를 검증함으로써 측정오차를 통제하여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한 장점을 가진다. 넷째, 그동안 많은 연구

를 통하여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결속력과 자기효능감

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확인되어 온 반면, 이러한 가족

요인과 개인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검증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학업수행이나 적응에 대한 자

기효능감의 영향을 확인한 일부 연구자들은 자기효능

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효

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 가족결속력의 유

의한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학

교적응력 뿐 아니라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실천적 노

력의 방향을 제시한 의의를 가진다. 다섯째, 그동안 학

교적응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초등학생이나 중학

생 또는 고등학생 등 제한된 연령 범위의 아동이나 청

소년 대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초기에서 후기까지의 

청소년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에

서 고등학생까지 초기, 중기, 후기 청소년들을 모두 포

괄함으로써 전 청소년기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강점을 가진다. 

이러한 의의를 가지는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족결속력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예방 및 감

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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